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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립박물관, 개항의 역사 품은‘맨홀 뚜껑’유물로 소장하기로
- 1921~45년경 중구 신포동에 설치 … 80~100여 년 된 것으로 추정-

- 보존처리 거쳐 시민들에게 근현대 도시사 자료로 공개 예정 -

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학술·전시자료 수집을 위한 근현대 생활 

문화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일제강점기 당시 설치된 ‘인천부 맨홀 뚜

껑’을 발견해 박물관 유물로 소장한다고 밝혔다.

길을 가다가 혹은 운전하면서 도로에 철로 된 뚜껑이 있는 모습을 심

심치 않게 볼 수 있다. 철로 된 뚜껑, 일명 맨홀 뚜껑은 과거의 다양

한 도시계획 유산으로 통신, 전기, 상하수도 등 도시의 역사를 단적으

로 보여주는 유물이다. 

중구 신포동에서 발견된‘인천부 맨홀 뚜껑’은 근대 개항 도시의 면

모를 보여주던 인천의 역사를 알 수 있어 근대 도시사 자료로서 가치가 

높다.

뚜껑에 새겨진‘인천부’휘장은 일제강점기인 1921년부터 1945년까지 

사용된 것으로 인천의‘인(仁)’자를 동심원과 꽃무늬로 장식한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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휘장의 사용연대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 발견된 ‘인천부 맨홀 뚜껑’

은 최소 80년부터 100여 년의 세월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. 

다른 지역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맨홀 뚜껑이 종종 발견되는 사례

가 종종 있었는데 인천에도 근대 도시 계획의 증거인 인천부를 상징

하는 마크가 들어간 맨홀 뚜껑이 발견된 것이다. 

발견된 맨홀 뚜껑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어 관할 구청과의 협의를 통

해 대체할 맨홀 뚜껑을 제작해 설치하고 기존의 맨홀 뚜껑은 시립박

물관 유물로 수집하게 됐다. 

‘인천부 맨홀 뚜껑’은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시민들에게 근현대 

도시사 자료로서 선보이게 될 예정이다. 

손장원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“앞으로도 소장유물 확충을 위해 우

리 주변의 역사 문화유산을 자세히 살피는 등 인천의 역사보존에 힘

쓰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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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. 인천부 휘장 세부 내용

∎사용시기 : 일제강점기 1921년~1945년 광복때까지 사용

∎휘장의미 : 인천의 인(仁) 자를 기반으로 하여 동심원과 꽃무늬로 장식.

붙임 2. 인천부 맨홀 뚜껑 및 조사 사진

 


